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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영어 수업에서의 어려움과 요구를 분석한 후, 예비영어교사의 튜터링을 

통해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튜

터링을 시작 전, 100명의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희망하는 탈북 대학생은 

예비 영어교사와 한 학기간 영어 학습 튜터링을 실시하였다. 탈북 학생들의 어려움과 영어 학습 요구는 양

적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고, 튜터링을 통한 탈북 학생의 영어 능숙도와 정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북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 학습 요구

도는 매우 높았다. 또한 한 학기 간의 튜터링을 통해 그들은 시기별로 네 가지의 주된 변화를 보였다. 첫째, 

튜터링 시작 초반에는 영어 기초 학습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둘째, 튜터링 학습을 통해 다소 영어 

능숙도가 향상되는 것을 탈북 대학생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영어 능숙도의 향상과 더불어 그

들의 정의적 측면(학습 동기와 자신감)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넷째, 튜터링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탈북 

대학생은 영어 학습의 기초적인 측면(즉, 발음과 기초 문법 등)이 좀 더 향상되었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을 지원하는 대학 내 영어 프로그램 개발에 교육적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북한이탈 대학생∣영어 학습지원 튜터링∣예비영어교사∣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at difficulties and needs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have 

in their college English programs and what they experience over an English tutoring program offered b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Before the tutoring started, a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difficulties and needs 100 NK refugee college students had. After the survey, six NK refugee college 

students and 12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tutoring on the voluntary basis.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and the effects of the tutoring program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results show that NK refugee students reported the severe difficulties in learning 

English, their increased awareness of the slightly improved English skills over the tutoring program, the 

increased awareness of their affects, and the increased awareness of their linguistics 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tutoring.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supporting NK refugee college students are discussed. 

■ keyword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English Tutoring∣Pre-service English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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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9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2년 1000여명에서 2011년 한 해에만 2700여명에 이

르러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총 약 

26,000여명으로 보고되어 있다[16].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거친 

후 그들 중 10대에서 30대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고, 대학에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하

고 있다[14][16]. 3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더 나은 사회 진출을 위해 대학에 입학

하여 학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잠재

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거나 할 예정인 북한 이탈주민들

은 전체의 약 39%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16][17]. 그러

나 그들은 같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어휘 사

용과 다른 학교 시스템으로 인해 대학에서 학업을 진행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1][6-8][12][14].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업

을 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대학 교양 

영어,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 및 전공과목에서 많은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17][18].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

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만을 보고하는 데

에 그치고, 각 대학 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적극적

인 지원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한 사례는 매우 부족하

며, 그들을 위한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등의 대안책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2][4][17][18]. 

최근 이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

양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여전히 영어 학습의 어려움 

등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영어 

학습 지원 운영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1][3-5][7][11][18].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증가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의 단순 실태 

조사 또는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둘째, 증가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에 관한 적용 연구가 부족하다. 셋째, 북한

이탈 대학생들의 학습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이 북한이

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시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

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국 20여

개 대학의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의 현황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영어 튜터링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

생들의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서 어

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북한이탈 청소년 및 대학생의 영어학습실태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북한이탈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실태와 어려움을 조

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오사라는 한 대안학교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그들

의 영어 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어 수업이 검정고

시를 대비하기 위한 문법교육과 읽기교육 위주의 문법·

번역식 영어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

년들은 북한의 폐쇄적 성향과 반미사상 등의 요인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법·번역식 수업을 탈피하고 북한이

탈 청소년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영어반 편성을 제

안하였고 그들을 위해 체계적인 일대일 맞춤형 영어 보

충 수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과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

해 연구한 정새론과 임현우는 그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

움, 영어 학습의 필요성 및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에 관해 조사하였다[12]. 그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 영어 학습의 경

험이 매우 부족하며, 한국에 입국 후, 다양한 기관을 통

해 영어를 학습 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해 많은 기

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기회 뿐 아니라, 질적으

로 우수하고, 실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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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다[12]. 양유미와 이소영은 탈북 중학생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영어 학습 사례연

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영어 학습 현황과 영어 학습

의 어려움 및 그들이 한국 영어교육에 바라는 점을 조

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누적된 영어 학습 결손으로 

영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규 수업 

외에 특별한 영어보충 수업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7]. 정채관, 민호기, 박용효, 김소연은 북한이탈 고등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

기 위한 대안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13]. 북

한이탈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관찰과 심

층 면담을 통해 다각도 측면에서 면밀히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원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지

는 못하였으며, 북한이탈 대학생들까지 연계 지원하는 

대안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현황에 대한 연구

에서도 청소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북 대

학생들이 주로 영어 때문에 대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

학을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들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영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10]. 또한, 북한이탈 대학

생들에게 대학 입학 전 가장 부족한 과목은 영어이며, 

또한, 그들은 영어 학습을 위해 영어 학원 등을 통해 지

원을 받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를 배

우려는 의지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한

국 사회의 정착을 위해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언어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누적된 영어 학

습 결손으로 그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북한이탈주민 학습자를 위해 영어수업을 지원하

는 곳은 현재 대안학교나 민간 봉사 단체가 있으나, 여

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영어 능력은 한국 사회에

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대학을 졸업하

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기에,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수의 북한이탈 대학생이 아닌, 

전국 20개 대학의 100명의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 현황, 어려

움과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 대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질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실태

는 어떠한가? 

2)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및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학습 실태 조사를 위해 서울 

및 지방의 20개 대학 100명의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설

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본 연구

를 위해 층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으로 표출된 집단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더 일반화

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 중 설문지 조사 참가자들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고, 연구 참가자의 태어난 연도는 

79년부터 95년도 사이였으며, 87년부터 91년에 태어난 

참가자가 52%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대학이 98개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그 중 외국어 교육 중심의 한 종합대학에

서 58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들

의 전공은 중어중문학과가 33%로 가장 높았고, 경영학 

15%, 행정학 8% 순이였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대체

로 중국을 경유해서 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여 자

신들이 중국 체류시 사용하고 배웠던 중국어가 편하기

에 중국어를 전공으로 많이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중국어 전공 외에도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

문 참가자의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고등중학교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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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인민학교가 26명, 대

학까지 졸업한 참가자는 4명이였다. 연구 참가자들 중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 참가자는 52명, 배우지 않은 참

가자가 47명이였다. 

표 1. 설문 참가자의 기본 배경
항목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50 50.0
여자 46 46.0
무응답 4 4.0

생년

1979년-1980년 6 6.0
1981년-1985년 16 16.0
1986년-1990년 54 54.0
1991년-1995년 17 17.0

무응답 7 7.0

대학소재
지

서울 91 91.0
경기 7 7.0
충청도 1 1.0
경상도 1 1.0

대학 
유형

국립/시립 4 4.0
사립 96 96.0

대학전공

중어중문 33 33.0
경영 15 15.0
경제 4 4.0
행정 8 8.0
기타 38 38.0
무응답 2 2.0

재학 
대학 
학년

1학년 28 28.0
2학년 36 36.0
3학년 20 20.0
4학년 14 14.0
무응답 2 2.0

북한
최종학력

인민학교 26 26.0
고등중학교 50 50.0
대학교 4 4.0
무응답 20 20.0

북한에서 
영어학습
경험

배움 52 52.0
배우지 않음 47 47.0

무응답 1 1.0

둘째,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영어 학습 지

원 튜터링 프로그램 참가자는 위 설문 조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 중 희망자들과 서울에 위치한 한 사립

대학의 영어교육과 재학생인 예비영어교사였다. 이들

은 자신들이 학습하고 가르치기를 선호하는 영어 영역 

및 영어 능숙도 수준에 따라 연구 책임자에 의해 배정

되었으며,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튜터링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제공받았고,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여 튜터링 운영을 지원하였다. 

표 2. 탈북대학생 영어 튜터링 참가자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전공
K 남 35 신학
C 남 27 신학
D 여 39 신학
J 여 32 사회복지
L 여 38 사회복지
M 여 28 유아교육

*연구 참가자의 이름은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함. 

튜터링을 제공한 예비영어교사들은 모두 영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였으며, 다음 학기에 학교 

현장 교육실습에 참가할 학생들이였고, 기본적인 영어 

수업 운영 능력을 갖춘 예비영어교사들이였다. 

 

2. 연구 과정 및 자료 수집 
연구 과정은 첫째,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를 실시

했다. 각 대학의 북한이탈 대학생 동아리 회장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 개인에게 설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

고, 연구 참가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둘째, 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한 학기 약 15주간 운영하였고, 북한이탈 대학생들

은 일주일에 한번 배정된 튜터 두 명과 각각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영어 튜터링을 받았다. 

표 3. 영어학습지원 동료튜터링 과정
주차 강의내용  튜터링 학습자료

1-2주 학습진단
희망 학습 내용확인 진단테스트 진단평가

3-7주 희망학습 교재 사용하여 
튜터링 실시

-튜터1: 일반영어 등
-튜터2: 교과목 해석, 교
과목시험대비 공부 등

과제 확인,
설명,

과업제시,
형성평가,
과제부가

보충 
학습지,
과제물,
형성평가

8주
(중간고사)
9-14주
15주

(기말고사)

튜터링의 과정은 첫 시간에 진단 평가 및 북한이탈 

대학생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매 시간 과제 점검 및 형

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영어 튜터링이 북한이탈 대학생

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참가한 

예비영어교사들에게 튜터링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고, 튜터링 수업 일지를 모두 수집하였다. 셋째, 튜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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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

담회를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자는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는 녹음하여 모두 전사

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양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

들의 설문지를 수거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19.0를 

사용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4. 수집 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 내용 및 과정 연구 방법

수집 자료/ 
분석 방법

설문
문헌조사, 설문제작  
설문 조사, 요구도 

분석
양적 분석 SPSS 기술통계 

튜터링

튜터링 참가자 모집

질적 분석
튜터링 일지 

튜터/튜티 인터뷰 
관찰 일지
(내용 분석)

사전 오리엔테이션
튜터링 운영 
정기적 인터뷰
사후 간담회 

 

튜터링을 통해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능숙

도 및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의 변화를 질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튜터링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튜

터링 학습일지, 정기적인 간담회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모든 내용들은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반

복적인 읽기 방법을 통해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분

석하였고, 코딩하여 도출된 주제들을 객관적인 방법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중요한 소재를 

도출해내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근거 

이론적(grounded theory)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19]. 

또한, 결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삼각망법(triangulation)을 사

용하였고,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

생들에게 자료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재확인 하는 과정

(member checking)을 거치고, 해당 전문분야 연구자를 

초청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객

관화하는 방법(peer-debriefing)도 실시하여, 질적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탈북대학생의 영어 학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대학영어 수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

고 있는 대학영어 수업 시수, 난이도와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의 결과,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수강하

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의 수업 난이도에 대해 ‘다소 어

렵다’ 37%, ‘어렵다’ 17%로 ‘어렵다’는 의견이 54%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그들의 대학영어 수업을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영어수업방식은 ‘일대일 튜터링’ 38명, ‘강의식’ 34명, 

‘스터디 그룹의 소규모 그룹’이 24명이었다. 이는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일대일 튜터

링’시 북한이탈 대학생의 개별 요구와 영어 능숙도 수

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어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1][14]. 

표 5. 대학 영어 시수, 난이도, 수업 선호도  
항목 구분 인원 (명) 비율 (%)

대학
교양영어

수업 난이도

매우 어려움 30 30.0
다소 어렵움 24 24.0
보통 25 25.0
다소 쉬움 10 10.0
매우 쉬움 2 2.0
무응답 4 4.0

영어 수업방식
선호도

강의식 34 34.0
스터디그룹 24 24.0
일대일 튜터링 38 38.0
기타 1 1.0
무응답 3 3.0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대학영어를 가르치는 교, 강사

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아는 여부에 대해서는 모

르는 경우가 42명, 아는 경우가 41명으로 거의 비슷하

였고,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북한이탈 대학생

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많아, 북한

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

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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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1][14]. 

교․강사가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려는 노

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 47명, ‘아니다’ 36명, 

‘무응답’이 17명이였다.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영어를 

담당하는 교,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돕는지에 대

한 조사 결과, ‘질문하고 설명해 주는 방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19명, 

‘이메일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충해주는 경

우가 9명이였다. 대학 내 영어 강사에게 도움 받기를 희

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한다’는 경우가 76명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10명이여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약 

80%가 자신의 영어 학습에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영

어학습의 도움의 내용은 ‘문법이나 어휘’라고 응답한 경

우는 38명, ‘영어기초 학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 

‘격려나 관심’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명이였다. 

표 6. 교․강사의 학습 도움 여부 및 희망 도움 내용
항목 구분 인원(명) 비율(%)

영어교수의
탈북민
인식여부

안다 41 41.0
모른다 42 42.0
무응답 17 17.0

도움 유형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 19 19.0
질문 및 설명 24 24.0
이메일/ 전화 등 9 9.0
무응답 48 48.0

도움 희망
여부

원함 76 76.0
원하지 않음 10 10.0
무응답 14 14.0

희망 도움 
내용

문법이나 어휘 38 38.0
기초학습 24 24.0
영미 언어의 차이 3 3.0
격려나 관심 6 6.0
무응답 29 29.0

2)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학습 의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

한 결과, 아래에서 보듯이, ‘높다’와 ‘보통’이 32명으로 동

일하였고, ‘전혀 없다’ 3명, ‘없다’가 2명으로 나타나 대체

로 영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 영어 학습 의지
항목 구분 인원(명) 비율(%)

영어
학습
의지
영어
수업
참여도

전혀 없음 3 3.0
없음 2 2.0
보통 32 32.0
높음 32 32.0
매우 높음 14 14.0
무응답 17 17.0

수업 외
영어
학습

무응답 3 3.0
그렇다 34 34.0
아니다 63 63.0

대학
영어

수업 외
영어
학습
유형

영어 관련 전공자들 통한 
과외 20 20.0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일
반 학원 11 11.0
근처 공부방 또는 복지관 
프로그램 8 8.0
원어민 일대일 영어수업 3 3.0
기타 3 3.0
무응답 55 55.0

 

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영어 수업 외 다른 영어 

수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명,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가 63명으로 본 연구에 참

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대체로 대학영어 외 다른 영

어 수업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북한이탈 대학생의 하루 영어 학습 시간의 부족과 

더불어 앞으로 영어 학습의 시간을 늘리면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참가자들이 

대학영어수업 외 받고 있는 영어수업의 유형을 복수 응

답이 가능하게 묻고 조사한 결과, ‘영어 관련 전공자를 

통한 과외’가 20명, ‘학원’이 12명, ‘집 근처 공부방 또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8명이였고, 무응답이 55명이

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

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가 82명으로 대체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튜터링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

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가 67명, ‘없다’가 13명으로 북

한이탈 대학생들은 대체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영어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분석 결과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튜터링을 실시한 후 그 대학

생의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서 어떠

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적으로 도출한 결과, 튜터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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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 튜터링 

중반에 그들은 점진적인 영어 능숙도의 향상과 더불어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자신감, 학습 동기 등)의 변화

를 보였고, 튜터링의 마지막 시기에는 영어 발음, 기초

적 문법 및 영어 어휘에서의 향상을 보였다. 도출된 주

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 인식 
영어 튜터링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튜터링 

시작 전부터 영어 학습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영어 학습

의 의지도 강하게 보였으나, 튜터링을 시작한 초반에 

예비영어교사인 튜터의 지도에 따라, 단어를 외우고, 발

음을 익히며, 독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일지에 작

성한 내용 또는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발음이 힘들어요...발음 기호 어려워요..’ (L, 여, 32세, 

사회복지, 2주)

‘모음이 넘 힘들다.’ ‘발음기호가 힘듭니다.’ ‘아무리 

잘 알려주어도 내게는 머리 아프고 힘들다. (K, 남, 35

세, 신학, 3주)

‘영어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주제로 튜터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D, 여, 39세, 

신학, 2주)

위의 학습일지 및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튜터링의 초반부에는 일대일 튜

터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어 학습하는데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1～2학년 

학생들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하여도, 영어 기초능력이 거의 없

는 상태이므로, 그들이 학습지원받기 원하는 교재는 그

들의 대학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전공과목의 영어 원

서 교재이거나 대학영어 수업의 과제와 시험을 위한 교

재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니 매우 어려

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가한 북

한이탈 대학생들은 알파벳도 모르거나, 대학 입학 전 

알파벳을 겨우 익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양영어

와 전공 수업의 원서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파닉

스(phonics)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예

비영어교사인 튜터들은 그들에게 발음기호를 가르치면

서 먼저 영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위의 인터뷰와 일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 학

습자들은 영어 알파벳 정도를 알고 있으며, 기초적인 

영어 문법과 어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학점을 받기 

위해 학습받기를 원했던 대학수준의 전공서적과 대학

영어 교재는 매우 어렵고 그들의 영어 학습에 크게 도

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능숙도 향상에 대한 점진
적 인식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래 

내용은 튜터링 학습 일지 및 인터뷰에서 북한이탈 대학

생들이 응답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영어 문법들에 대해 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

었다. 문법 해석과 함께 문장의 뜻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어서 영어 문장 읽기와 어휘의 뜻풀이가 전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L, 여, 38세, 사회복지, 6주)

‘영어과목의 강의 진도를 따라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

었음.’ (D, 여, 39세, 신학, 7주)

 
‘글을 처음보다 수월히 읽어 내려가서 뿌듯하다. 또,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런게 헷갈렸는데, 조금씩 알게 되

는 것 같아 좋다.’ (J, 여, 32세, 사회복지, 8주)

 
‘스토리가 재미있고, 숫자도 많이 외웠다.’ (K, 남, 35

세, 신학, 9주)

위의 발췌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 학습자들은 튜

터링 초반에 자신의 부족한 영어 능숙도에 대한 인식과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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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금씩 향상되는 자신의 어

휘 수준과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예

비영어교사인 튜터들이 초반부에서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능숙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들 수준에 적

합한 교재 및 교수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튜터링 

중반부에 이르러, 그들의 능숙도 수준 및 적절한 교수

법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필요한 기초 문법지식, 발음기

호 및 파닉스 등을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학습

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자신감, 학습동기, 흥미 
등) 향상

위에서 보인 영어 능숙도의 점진적인 향상과 더불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매주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영어 복습, 발음, 번역도 

성실히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C, 남, 27세, 신학, 

8주～9주)

 
‘이젠 번역하는 것의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D, 여, 39세, 신학, 9주)

 
‘이제는 두려움 보다는 빨리 OO 씨가 보고 싶고 공부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L, 여, 38세, 사회복지, 10주)

‘처음에는 한 글자도 읽지 못했는데, 조금이나마 읽게 

되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 여, 32세, 사회복지, 10주)

위의 내용을 보듯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튜터링에 

참여하면서 학기의 중반부터 영어학습의 흥미, 학습 동

기, 및 자신감 등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어 학습의 정의

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의 영어 어휘 및 

읽기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북한이

탈 대학생 참가자 스스로의 인식의 바탕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여진다. 

4) 영어 능숙도(발음, 어휘, 문법, 독해) 향상 인식
영어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시점

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영어 어휘 수준, 독해 

능력, 영어 발음 구사 (phonics) 능력 등이 뚜렷하게 향

상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

고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인터뷰 및 학습 일지에서 발

췌한 부분이다. 

‘튜터로부터의 도움 때문에 영어실력이 좋아지는 느

낌, 강의시간에 의문나거나 모르는 것을 튜터를 통해 

배우고 되새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D, 여, 39세, 

신학, 12주)

 
‘하루하루 달라진 제 영어실력!! ㅎㅎ. 감사, OO 씨 덕

분에 시험 잘 봤어요.’ (M, 여, 28세, 유아교육, 14주)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영어 알파벳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반에 배정되어서 영  

  어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에서 처음 컴퓨터  

  배울 때도 영어를 몰라 그림으로 인식해서 컴퓨터 용  

  어를 배웠어요 처음 이 대학에 와서 교양영어 시간에  

  교수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전 아무것도 읽지  

  못했어요.. 너무 난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튜터링  

  받으니까, 이제 뜻은 몰라도 알파벳 보고 읽을 수는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L, 여, 38세,  

  사회복지, 14주)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자신

의 영어 능력 특히, 발음, 어휘와 기초문법 내용 등이 향

상 된 것을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튜터

링을 제공했던 예비영어교사 튜터들도 그들의 영어 능

숙도가 어느 정도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

탈 대학생들은 한 학기 간의 영어 튜터링을 통해 기초

적인 문법 지식 습득, 기초 영어 단어 수준 향상, 파닉스 

능력 향상 등 영어 능숙도가 다소 향상됨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대학의 전공 수업에서 원서를 읽고 이해하

는 등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튜터링은 

한 학기 정도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영어 능숙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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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증가하는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학습 지원을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들의 영어 학습의 실태와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기간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

의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 참가자인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영어 수업의 난이도는 ‘다소 높다’ 의견이 

많았으며, 사용하는 교재 역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그들은 일대일 튜터링 식 영어 수업 유형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북한이탈 대학생들

은 자신의 영어 학습에 도움 받기를 매우 희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어 

학습 유형인 일대일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을 

한 학기 운영하였고,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및 정의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한 변화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튜터링 프로그램의 시작  초반부에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영어 튜터링을 통한 진정한 영어 

학습을 처음하면서 영어에 대한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발음, 읽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튜터링을 제공하는 예비영어교사 역시 북

한이탈들에게 적절한 교수방법을 모르고, 적절한 교재

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튜터

링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몰랐던 어휘

를 알게 되고, 발음기호를 익히고, 발음을 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자신의 영어 능력 향상을 조금씩 자각하게 된

다. 셋째,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어 

능숙도의 향상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는 그들의 영어 학

습의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영어 학습 

자신감,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증가하게 했다. 마지막으

로 튜터링의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구

체적으로 자신의 영어 능숙도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향

상 되었는지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 학기 또는 방학

에도 튜터링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

비영어교사와의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은 북

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및 정의적 측면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만을 보고하는데 그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

를 제공한다. 나아가,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위해 우리 

사회 및 대학에서 효율적인 영어 학습 지원의 방법과 

대학영어 프로그램 운영 시 개선 방안 등 교육적 의의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체로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대학생에게 한정

된 설문 분석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엔 무리

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의 다양한 대학의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단위 

및 장기간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양

적, 질적 방법을 혼합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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